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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달 색인(Thumb Index)>은 지난 몇 년간의 작업들을 하나의 사전으로 보고 그 안으로 
들어가고 나오기를 반복한 작업의 결과물이다. 이 ‘색인 펼쳐보기’ 과정은 <위장된 
오렌지(Camouflaged Orange) 2015> 작업들을 모체로 삼아, 그 작업들에서 파생된 <친밀한 
거리(Intimate Distance) 2016~2017> 작업들, 그리고 <반달 색인 드로잉(Thumb Index Drawings) 
2017~> 작업들을 거쳐, <반달 색인 페인팅(Thumb Index Paintings) 2018~> 작업들로 
이어진다. 경험한 대상들의 지시체로서의 상징적 역할을 탈락시키고 인덱스들을 위계없이 한 
화면에 모아 놓은 것이 2015 년까지의 작업이었다면, 이후의 작업들은 대상을 내 작업 자체로 
정하고, 이미 존재하는 그림 속 메모*들을 따로 발췌하여 드로잉과 페인팅으로 재구성하고 
다시 그리기한 과정의 모음이다. 이 작업들은 원본 작업으로 돌아가기와 떨어져 나오기를 
반복한 과정의 결과물들을 통해 추상 그리고 드로잉과 페인팅 즉, 그리기를 사유하고자 한 
시도로, 이전에 그려진 작업들을 소환/동반한다.   
  
오랫동안 나는 추상과 그리기에 대해 생각해왔고, 작업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마주하게 되는 
수많은 선택지를 거쳐 완성된 결과물에 도달하는 긴 여정에 대해 흥미롭게 생각해왔다. 사전적 
의미의 추상은 ‘개별적인 사물이나 구체적인 개념으로부터 공통적인 요소를 뽑아 일반적인 
개념으로 파악함, 또는 그렇게 하는 정신 작용**’이라고 정의된다. 사전처럼 한 문장 안에 
명료하게 정의내리는 것은 어떤 작가에게도 불가능하다. 정의내리기에 성공한 사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그 정의는 완벽할 수 없으며, 잠정적인 것일 뿐이다. 추상과 회화라는 거대한 
몸체에 불안하게 정차한 상태로 그것을 은유하고, 묘사하고, 구체화시키고, 예를 들고, 결론을 
내리고, 결과를 제시하고, 취소하고, 돌아가고, 보완하기를 반복하며, 만들기(creating)와 
수정하기(editing) 사이를 끝없이 오가며 미완의 상태로 남을 수밖에 없다.  
  
  
  
 
 
 
 
 
 
 
 
 
 
 
 
 
 
 
 
 
 
* 메모(들). memo(s). 롤랑 바르트(Roland Barthes)의 메모들 처럼 각각의 그림들과 그림 속 요소들은 다른 
작업에 사용되기 위한 레퍼런스로써, 혹은 그 자체로써도 의미가 있는 메모와 같다는 생각을 
했다. 회화작가에게 메모는 드로잉같다는 생각이 들고, 내 작업에서는 드로잉과 페인팅의 경계가 흐리거나 
만드는 과정이나 의미의 무게가 일반적인 경우와 반대적이기도 하니, 드로잉과 회화 모두 메모같기도 하다.  
**반달 색인이 있는  동아 새 국어사전 제 5판 ㅊ p. 232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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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humb Index frames my recent body of work as entries within a single, navigable 
dictionary—a compilation formed through the repeated movement inward and outward 
inherent in painting, creating shortcuts for recall.  The works produced up to 2015 sought to 
strip experienced subjects of their symbolic and referential functions, instead assembling 
various indices onto a unified, non-hierarchical surface.   
 
In contrast, my subsequent paintings take the earlier works themselves as their direct 
subject. They selectively extract the memos embedded within those past works, 
reconstructing these fragments through drawing and painting. Emerging from a continuous 
process of returning to and distancing from the originals, these newer pieces open a vital 
space for contemplating abstraction, drawing, and painting through recollection and 
association. 
 
For a long time, my focus has rested on abstraction itself and on the act of painting—on the 
painstaking progression and countless decisions that lead to a completed work. To confine 
abstraction within its dictionary definition is inadequate, yet to fully redefine it is 
impossible. I thus remain suspended within the vast expanse of abstraction and painting: 
engaging it by metaphorizing and describing, embodying and exemplifying, concluding and 
presenting, only to withdraw and amend once more. This endless oscillation between 
making and revising leaves each work poised in a state of perpetual incompleteness. 
 
 
 
 
 
 
 
 
 
 
 
 
 
 
 
•Memo(s): In the sense articulated by Roland Barthes, each painting and its components function either as 
references for other works or as autonomous notes in themselves. Accordingly, both drawing and painting 
serve as primary memos within my practice. 


